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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러시아,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 

중국 업체의 물량 공세에 밀려 1위 수성에 비

상등이 켜졌다. 

중국 화웨이가 러시아 시장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고 러시아 경

제매체 베도모스티가 최근 보도했다.

이 매체는 5월28일부터 6월17일까지 3주 동

안 화웨이 판매 비중이 각각 23.8%, 24.2%, 

26.5%를 기록해 스마트폰 시장서 1위를 기록

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22.9%, 23%, 23.2%의 점

유율로 2위에 그쳤다.

삼성전자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지난 

1분기 점유율 26.2%로 중국 샤오미(31.1%)

에 뒤처졌다. 이에 삼성전자가 러시아, 인도 

등 신흥국에서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쌓아온 경험과 높은 브랜드 인지도로 중국 업

체들의 스마트폰 가격과 비슷하게 제품 라인

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확대 강화안이 이

달부터 적용된다.

사행성 조장이 크다고 지적 받아온 엔씨소프

트는 ‘리니지M’이 선제 대응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부터 강화된 자율규제 강화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은 개별 확률을 공개

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 같은 정보를 구매화

면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모든 게임 사업자는 확률 공개를 포함해 기

존 자율규제에 적용되던 유료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한 명칭, 등급 등을 이용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엔씨소프트의 PC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리니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리니지M은 출

시 이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매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아이템을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을 수 있어 이용자들이 현금을 투자하고 있

기 때문이다.

리니지M의 주요 수익은 게임 속 화폐, 캐릭

터 장비와 변신카드 등 일정 확률로 얻을 수 

있는 뽑기 상품을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행성 조장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유료 상품 뽑기 확

률을 공개했고 이후 추가로 규제안을 강화하

면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이 기준점이 

되면서 이번 규제 강화에서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아이

템 뽑기 확률을 공개했고 추후 강화한 대응책

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강화안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화훼이 러시아서 판매 1위 기록

아이템 구성비율 공개가 원칙

7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확대
엔씨 리니지M “선제대응 문제없어”

삼성 스마트폰 신흥시장서 1위 수성 비상

LGU+ 5G 상용화 앞두고 실리 챙기기

LG유플러스가 내년 5세대 이동통신(5G) 상

용화를 앞두고 실리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3.5GHz 주파수 A블록을 받아 추가 확대할 수 

있고, 5G 장비 도입에 가성비가 좋은 ‘화웨이’

를 택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4세대

(4G) 통신망 구축 당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도 화웨이의 5G 장비를 택했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 4G 통신망 구축 시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의 통신장비를 사용

했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 노키

아, 에릭슨에 화웨이 장비를 함께 채택했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를 택한 것은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성능, 품질 등에 있어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

혔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MWC 상하이 2018 행사장에서 “화웨이가 제

일 빠르고 성능이 좋고 삼성, 노키아는 비슷

한 것 같다”며 “5G에서도 이변이 없다면 화웨

이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전에도 3.5GHz 대역에서 

80MHz 폭을 차지하면서 실리를 챙겼다. 실제 

LG유플러스는 비용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에

서 5G 주파수를 낙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0MHz는 LG유플러스 가입자 규모를 고려

하면 그리 적지 않은 폭이다. 게다가 A블록을 

받으면서 추가 주파수 경매를 통해 100MHz 

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비용 절감 문제도 

있지만 화웨이 장비를 택한 또다른 이유로는 

시기적으로 5G상용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 같

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표진수 기자 vyvy@

장비 도입 가성비 좋은 ‘화웨이’ 선택

저렴한 가격에도 성능 품질 등 우수

사측 “5G상용화 선도 가능성 판단”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MWC 상하이 2018’에서 VR게임 대전 생중계를 살펴보고 있다.

넥슨이 성인 R등급을 강조한 다중접속역할

수행게임 ‘카이저’가 애플 스토어에서 유독 부

진하다. 

출시 전부터 강조한 1대1 거래 시스템이 구

글 플레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

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 카이저는 구글 플

레이 순위 8위를 기록했다. 반면 애플 스토어

에서는 20위에도 들지 못해 저조하다.

현재 넥슨 카이저는 공략 유저층을 좁혀 ‘성

인을 위한 RPG’라는 슬로건을 내놓고 흥행몰

이에 나서고 있다. 

카이저에 1대1 거래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

해 성인을 위한 게임을 지향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출시 당시 채기병 패스파인더에이트 PD는 

“ 아이템의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된다”며 “개

발사나 퍼블리셔가 만들어 게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유저 스스로 재미를 만들어가기 위

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독 애플 스토어에서만 부진하다. 

넥슨이 강조한 1대 1 거래 기능은 구글 플레이

에서 성인용(18세 이용가)에서만 가능하기 때

문이다.

실제 구글 플레이에서 성인용(18세 이용가)

으로 다운로드할 경우에는 1대 1 거래가 가능

하다. 반면 구글 플레이에서 청소년용(12세 

이용가)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경우에는 1대1 거래가 불가능하

다. 청소년들의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함이다. 

넥슨 관계자는 “카이저는 18세 이상을 타겟

으로 한 게임이다. 1대1로 거래되는 구글에

서는 순위가 오르지만 애플스토어에서는 청

소년용 밖에 이용하지 못해 저조한 부분이 있

다”고 설명했다.

넥슨 ‘카이저’ 애플스토어서 부진 왜?
1대1 거래 시스템 구글 플레이에서만 가능


